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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	 요가디피카(아헹가요가시리즈1)육체의 한계를 넘어	 아헹가/현천 역	 선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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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	 논어별재(하) 공자가 들려주는 인생경험	 남회근	 마하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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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유산이 품은 ‘환상동물’ 이야기

신중일 기자 motp79@hyunbul.com

아미타 부처의 나라에는 언제나 

갖가지 기묘하고 여러가지 빛깔을 

지닌 백학과 공작새, 앵무새와 가릉

빈가 등이 밤낮으로 하루종일 아름

답고 고상한 음성을 낸다. 

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다양한 등

장인물에 얽힌 이야기와 설화를 모

은 〈경률이상〉에 나오는 대목이

다. 아미타 서방정토에서 노래하

는 새 중 가릉빈가는 현실에는 존

재하지 않는 환상의 동물이다. 가

릉빈가는 산스크리어인 ‘카라빈카

(kalavinka)’를 음역한 것으로 한자

로는 호음조(好音鳥), 미음조(美音

鳥)라고도 한다.

경전 속 가릉빈가는 부처님의 음

성을 빗대어 표현할 때도 자주 보인

다. 〈불설장아함경〉에는 “여래께서 

자비로운 말로 연설하실 때 그 소리

가 마치 가릉빈가와 같았네”라고 했

으며, 〈구경일승보성론〉에서는 “부

처님의 목소리는 가릉빈가처럼 미

묘(美妙)한 음성”이라고 표현한다. 

가릉빈가는 불화나 조각에서 표

현될 때 인면조신(人面鳥身) 도상을 

보인다. 이는 인도 산치 대탑에서부

터 통일신라에 조성된 쌍봉사 철감

선사탑비, 조선시대 환성사 대웅전 

수미단까지 공동적으로 나타나는 

모습이다. 

문화유산 속에는 이처럼 다양한 

동물이 등장한다. 호랑이, 거북이, 사

슴, 원숭이 등 실제 존재하는 동물도 

있지만 가릉빈가, 용과 같이 상상 속

에만 존재하는 동물도 있다. 

〈문화재에 숨은 신비한 동물 사

전〉은 여러 박물관에서 학예사로 활

동한 김용덕 한국전통예술연구소 

선임연구원이 우리 문화재에 숨은 

환상동물들을 직접 알기 쉽게 설명

해주는 문화 안내서다. 

저자가 다루는 문화유산 속 환상

동물은 가릉빈가를 비롯해 기린, 뇌

공신, 봉황, 선학, 인어 화상어, 천마 

등으로 이들은 사찰 전각 벽화, 닫

집, 수미단 등 곳곳 숨어 있다. 

저자는 ‘미술은 곧 역사를 표방하

는 매개체’라는 모토 아래 예술적 관

점뿐만 아니라 역사, 철학, 정치, 경

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환상동물에 

대한 폭넓고 흥미로운 정보를 전달

한다. 일반인들이 최대한 쉽고 재미

있게 우리 문화재에 관심을 가질 수 

있도록 대중적인 시각으로 환상동

물을 설명한다. 저자의 말을 빌리자

면, 환상동물이 표현된 문화재란 신

비한 동물들이 모여 있는 집합체, 동

양판 ‘신비한 동물 사전’이라고 표현

할 수 있다.

그렇다면 우리 문화재 속 환상동

물이 상징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

까? 저자가 설명하는 첫 번째 상징

은 이상세계, 즉 현실 속에 존재할 

수 없는 환상의 세계인 유토피아다. 

환상동물들이 뛰노는 장소야말로 

동양적 유토피아인 극락정토, 태평

성대, 무릉도원이기 때문이다. 

두 번째는 교훈이다. 환상동물은 

이솝우화에 등장해 삶의 교훈을 전

하는 여러 동물들처럼 우리에게 권

선징악과 인과응보의 교훈을 전하

기 위해 탄생한 존재라는 것이다.

다양한 상징과 의미를 전달하는 

우리 문화재 속 환상동물들을 알기 

쉽게 설명한 이 책을 읽으면, 사찰에

서 무심코 지나갔던 문화유산 속 동

물들을 찾아보게 될 것이다. 

▲저자 김용덕은?

울산 언양 출생. 경주대학교 문화재학

과에서 한국미술사를 전공하고 박사 과

정을 수료했다. 울산대곡박물관, 국립경

주박물관 연구원과 통도사성보박물관, 

옥천사성보박물관, 안면도자연사박물관 

학예연구사로 재직했으며, 제2회 한국민

화학회 학술논문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

수상했다. 현재 한국전통예술연구소 선

임연구원과 문화유산 칼럼 작가로 활동

하고 있으며, ‘미술은 곧 역사를 표방하

는 매개체’를 모토로 삼아 일반인들이 문

화유산을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는 강의

와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.

17세기 조성된 환성사 대웅전 수미단의 가릉빈가. 

방대한 불교교리 핵심 꿰뚫다

2600년 역사 속의 불교는 초기불교, 

부파불교, 대승불교, 선불교 등 시대

마다 모습을 달리하며 저마다의 사상

을 꽃피웠다. 다양한 개론서와 입문서

들에서 이를 길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

있다. 설명을 반복해서 읽어도 불교 

공부는 어렵다. 게다가 불교에서만 사

용되는 용어들은 한자를 봐도 이해하

기 어렵고 원전어인 팔리어나 산스크

리트 단어의 뜻을 찾아봐도 그 의미가 

분명하게 와닿지 않는다. ‘어렵고 복

잡해야 불교일까’라고 질문하지 않을 

수 없다.

〈불교의 모든 것〉 〈이것이 불교의 

핵심이다〉 〈시공 불교사전〉 등 여러 

불교 안내서를 저술하며 30년 가까이 

붓다의 가르침을 대중에게 소개해온 

저자 곽철환이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

위해 〈나의 첫 번째 불교책〉을 썼다. 

저자는 “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

파악하고 접근”하면, 즉 공부의 중심

을 잡아주는 핵심을 알면 불교 공부는 

쉽다고 답한다. 

이 책은 초기불교에서 선불교까지 

각각의 교리적 주요 특징을 간단 명료

하게 핵심을 명료하게 짚어 누구나 이

해하기 쉽게 정리했다.

인도에서 시작한 불교는 남북방으

로 전파되면서 각 지역의 언어로 경전

과 율장, 논서가 번역됐다. 우리나라

는 전통적으로 한문으로 번역된 경율

론 삼장이 전해졌지만, 현대에는 팔리

어본과 산스크리트본의 번역도 접할 

수 있게 됐다. 한역 아함경과 팔리어

본 니카야를 상호대조하고, 대승의 한

역 경전과 산스크리트본 경전의 구절

을 비교하며 불교의 여러 사상을 더욱 

면밀히 탐구할 수 있게 됐다. 학문적

으로 연구하는 학자에게는 기쁜 소식

이지만, 일반 대중에게는 어떤 경전의 

어느 구절이 공부에 더 적합한지 구별

해야 하는 어려움이 더해졌다고도 할 

수 있다.

저자는 동국역경원에서 10여 년 동

안 불교 경전의 한글 역경에 종사해왔

고, 이후 팔리어본과 산스크리트본 경

전을 섭렵하며 〈시공 불교사전〉을 비

롯해 여러 불교 안내서를 30년 가까

이 저술해 왔다. 이를 통해 각각의 교

리에 가장 적합한 경전 구절을 선별할 

수 있었다. 이같은 노력의 결과, 이 책

에서는 니카야와 아함부터 각종 논서

와 선어록에 이르기까지, 불교 교리의 

주요 개념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구

절을 적확히 인용하여 교리와 사상의 

요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.

“불교, 즉 ‘붓다의 가르침’의 핵심은 

무엇인가?” “중도(中道)는 무슨 의미

인가?” “용수보살은 중론에서 무엇을 

말하려고 했는가?” “일체유심조(一切

唯心造)의 진짜 뜻은 무엇인가?” “묵

조선과 간화선은 어떻게 다른가?” 

“모든 존재에 불성(佛性)이 있다면서 

왜 선사들은 ‘무(無, 없다)’라고 하는

가?” 주변 사람들에게서 불교 교리에 

관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한마디

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, 이 책

을 권한다.

불교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사람에

게도 처음 접하는 불교 입문서로 좋지

만, 오래 공부했음에도 복잡한 교리와 

사상을 확실히 안다고 할 수 없는 이

들에게도 불교 공부에 중심을 잡아주

는 개념 정리와 통찰이 담겨 있다.

2600년 전 붓다의 가르침이 여러 다

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, “괴

로움에서 괴로움의 소멸로, 분별에서 

무분별로, 곧 마음의 불안정에서 안정

으로 나아가는 게 불교의 기본 골격”

이라고 저자는 말한다. “가르침의 핵

심”을 통찰하면 어떤 경전 어떤 논서

를 보더라도 불교 공부의 중심을 잡을 

수 있을 것이다.
신중일 기자 

가릉빈가, 인어, 선학, 천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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